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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단지 공사비리 19명 형사입건
순천지청, 3명 구속에 15명 불구속기소 … 윗선 연루의혹은 못밝혀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토목공사를 둘러싼 원청 및 하청업체의 비리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소문으로만 무

성하던 산단 공사현장에서의 <검은 거래>가 사실로 확인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2월28일 “여수산단 입주업체 임직원들의 비리수사를 통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업체 대

표 및 직원, 하청업체로부터 공사편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현장소장 등 19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은 불구속 기소, 도주한 1명은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원청 건설사 현장소장 K(51)씨는 하청업체들로부터 공사편의 대가로 9000만원을 수수하고 공사비를 부풀리

는 수법으로 회삿돈 3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협력업체 대표 B(60)씨는 허위 공사대금을 계상하는 수법

으로 회사공금 4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또 공사대금으로 입금된 14억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한 C업체 대표 J(41)씨

도 구속됐다. 

검찰수사는 산단 공사현장에서 만연해온 구조적 비리를 캐는 최초의 기획수사로 수사 초기부터 파장이 어디

까지 미칠지가 주목됐었다. 

검찰은 수사가 여수산단이 국가경제 및 전남 동부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자칫 지역경제를 

위축시키지나 않을까 우려하면서도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과감히 <메스>를 들이댔다. 

결국 검찰수사 결과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검은 거래>가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입건된 공사현장 관계자들은 장비 사용일수, 안전장비 구입 등 세세한 지출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통제

할 수 없는 약점을 이용해 현장 직원들끼리 대금을 부풀려 본사에 청구한 후 나눠갖는 방식으로 횡령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금세탁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위장거래를 하고 하도급업체에 노골적으

로 비자금 조성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공사수주와 편의를 대가로 한 원청과 하청업체간 고질적인 비리

가 베일을 벗게 됐다.

하지만, 검찰수사는 하청업체와 공사 현장간부들이 처벌되는 선에서 정리되면서 시행사 관계자 및 원청업체

(시공사) <윗선>도 연루돼 있을 것이라는 항간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공사 현장직원들의 도덕적 기강 해이를 적발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여수산단 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체들의 비자금 조성과 그로 인한 조세포탈 및 리베이트 수

수 등 불법적인 관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

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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